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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ls the previous day and breakfast the next da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breakfast intake of adolesc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71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in November 2019. The subjects were 58 (23.7%) male and 187 (76.3%) female students.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47.3% of the participants ate afternoon snacks, and 34.3% ate late-night snacks after dinner. Approximately 90.2% of the participants ate dinner, and 62.4% ate breakfast. The main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were ‘no time’ (47.8%) and ‘no appetite’ (18.4%).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breakfast: breakfast intake group and non-intake group. As a resul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previous day's dinner and late-night snacks. On the other hand, the breakfast intake group considered breakfast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non-intake group (p<0.01). The breakfast intake group had a faster dinner time on the previous day (p<0.05) and went to bed earlier than the non-intake group (p<0.01), and the wake-up time of the next day was also faster (p<0.01).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s, breakfast, meals the previous day

      

    

    

  
    
      I. 서론
      식습관은 식생활과 관련한 행동 양식으로 식사 태도 및 규칙성, 식품 기호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식습관은 식사 섭취 수준과 관련이 있어 개인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있고, 유아기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한 번 고착되면 교정이 어렵다(Lee 2001; Lee & Yun 2003; Kim et al. 2007; Park et al. 2013). 특히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일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 Kim 2005; Park et al. 2010).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제2의 성장기에 해당하며,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호르몬 분비에 따른 성적 성숙 및 체구성 성분의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등 전반적인 영양소 요구량이 크게 증가되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Spear 2002; Lee et al. 2015). 그러나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채소, 과일, 우유 섭취는 매년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섭취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이러한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체격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다(No & Park 2000).

      청소년은 학업과 자기계발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저녁 식사는 늦은 시간의 간식 및 식사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Park & Park 2009; Koo & Kim 2014; Woo & Kim 2015). 이는 체중 증가 및 비만 등 직접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의 식욕을 떨어뜨려 아침 결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Cho et al. 2014). 아침 식사는 긴 공복 이후 이루어지는 식사로 아침을 거르거나 부적절하게 섭취할 경우 낮 시간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롯한 영양소의 공급이 어려워진다. 또한 아침 결식은 다음 식사에서의 폭식 또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식사와 간식 섭취의 균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Affenito 2007; Park 2011; Kim 2013; Rha et al. 2015).

      이와 같이 식사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전 식사는 이 후 식사의 횟수 및 섭취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Hong & Jeong 2010). 그러나 청소년기 아침 결식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는 대부분 아침 식사가 이후의 식사 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침 결식의 원인에 대해서도 식사의 특성보다 성별, 학년, 가족구성 등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많았다(Yi & Yang 2006; Park et al. 2011; Kim 2015; Eum et al. 2019; Mok et al. 2019). 또한 대부분이 식사 섭취군과 결식군을 구분함에 있어 일주일 간 섭취 빈도 또는 전날의 식사 섭취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평균적인 섭취 실태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실제 식사 간의 연속적인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침 결식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전 날 저녁 식사 및 야식섭취 실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날 저녁식사 및 야식의 섭취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및 총 수면시간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시간 관련 요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식사의 연속적인 양상과는 별개로 식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식사섭취여부와의 관련성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아침 결식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하여 아침 결식을 비롯한 청소년기 식습관 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부산시 소재의 일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NU IRB/2019_106_HR)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임의 추출법으로 부산 지역 내 3개 구를 선정한 후 선정된 구(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요청에 응한 5개 학교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이후 모집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을 방문하여 조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지 총 271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한 245부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사 섭취 실태 및 특성, 식사 섭취 관련 요인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연령, 신장과 체중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된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BMI, kg/m2)를 계산하였고, 질병관리본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성별, 연령별 BMI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비만도를 분류하였다.

        

        
          2) 식사 섭취 실태 및 특성
          설문 조사 전날의 오후 간식, 저녁 식사, 야식, 그리고 당일의 아침 식사에 대하여 각각의 섭취 여부, 섭취 시간, 섭취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야식이란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하는 식사 또는 간식이며(Stunkard et al. 1955), 야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 이후의 섭취를 모두 야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저녁 식사의 후식과 구분하기 위해 식후 30분 이내에 섭취한 것은 저녁 식사에 포함하였다.

        

        
          3) 식사 섭취 관련 요인
          식사 섭취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취침 및 기상 시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된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통해 수면 시간을 계산하였고 분 단위는 소숫점 이하로 표기하되 십진법으로 환산하여 변환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25.0(SPSS, Chicago, Illinois,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확인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성별 및 식사 섭취 여부 등에 따른 군집 간 비교와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이 검증된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요인이 식사 섭취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이 58명(23.7%), 여학생이 187명(76.3%)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5명(30.6%), 2학년 97명(39.6%), 3학년 73명(29.8%)이었다. 평균 신장 및 체중은 남학생 169.5 cm, 66.0 kg, 여학생 160.6 cm, 51.3 kg이었으며, 신장과 체중을 활용하여 계산한 체질량지수(BMI)의 평균은 남학생 22.9 kg/m2, 여학생은 평균 19.8 kg/m2이었다.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의 비만도를 판정한 결과는 정상 체중 77.1%(189명), 저체중 6.1%(15명), 과체중 9.4%(23명), 비만 7.3%(18명)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01), 남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이 56.9%(33명)였고, 저체중은 1.7%(1명)에 불과하였으나, 과체중(20.7%, 12명)과 비만(20.7%, 12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의 비율이 83.4%(156명)로 높았고, 저체중이 6.1% (15명), 과체중이 5.9%(11명), 비만이 3.2%(6명)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에서도 우리나라 중학생의 비만율은 남학생에서 과체중이 10.2%, 비만이 12.0%였고, 여학생에서는 과체중이 7.9%, 비만이 6.1%로 남학생의 과체중과 비만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245)
              	χ2 or t-value
            

            
              	Male
(n=58)
              	Female
(n=187)
            

          
          
            	Grade
            	1st
            	21( 36.2)1)
            	54( 28.9)
            	75( 30.6)
            	1.284
          

          
            	2nd
            	20( 34.5)
            	77( 41.2)
            	97( 39.6)
          

          
            	3rd
            	17( 29.3)
            	56( 29.9)
            	73( 29.8)
          

          
            	Anthropometric
status
            	Height(cm)
            	169.5 ± 7.52)
            	160.6 ± 51.3
            	162.7 ± 7.0
            	10.134***
          

          
            	Weight(kg)
            	66.0 ± 12.7
            	51.3 ± 8.2
            	54.8 ± 11.3
            	10.325***
          

          
            	BMI(kg/㎡)
            	22.9 ± 4.0
            	19.8 ± 2.7
            	21.4 ± 3.3
            	6.686***
          

          
            	Distribution by
BMI percentile3)
            	Underweight
            	1( 1.7)
            	14( 7.5)
            	15( 6.1)
            	35.192***
          

          
            	Normal
            	33( 56.9)
            	156( 83.4)
            	189( 77.1)
          

          
            	Overweight
            	12( 20.7)
            	11( 5.9)
            	23( 9.4)
          

          
            	Obese
            	12( 20.7)
            	6( 3.2)
            	18( 7.3)
          

          
            	Total
            	
            	58(100.0)
            	187(100.0)
            	245(100.0)
            	
          

        

        
          
            1)N(%)
          

          
            2)Mean ± SD
          

          
            3)Percentile of BMI <5th: underweight, ≥5th and <85th: normal, ≥85th and <95th: overweight, ≥95th: obese
          

          
            ***p<0.001
          

        

        

      

      
        2. 식사 섭취 실태
        
          1) 식사 섭취 여부
          조사 대상자의 전날 점심 식사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의 간식 및 식사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의 오후 간식을 섭취한 학생은 47.3% (116명)였고, 저녁 식사를 섭취한 학생은 90.2% (221명)로 나타났다. 저녁 식사의 결식률은 9.8% 정도로 낮았으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결식률(12.3%)이 남학생(1.7%)보다 높았다(p<0.05). 저녁 식사 후에 야식을 섭취한 학생은 전체의 34.3%(84명)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Food intake status of the survey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245)
                	
                  χ
                  2
                
              

              
                	Male
(n=58)
                	Female
(n=187)
              

            
            
              	Afternoon snack
              	Eating
              	21( 36.2)1)
              	95( 50.8)
              	116( 47.3)
              	3.783
            

            
              	Not eating
              	37( 63.8)
              	92( 49.2)
              	129( 52.7)
            

            
              	Dinner
              	Eating
              	57( 98.3)
              	164( 87.7)
              	221( 90.2)
              	5.603*
            

            
              	Not eating
              	1( 1.7)
              	23( 12.3)
              	24( 9.8)
            

            
              	Night snack
              	Eating
              	15( 25.9)
              	69( 36.9)
              	84( 34.3)
              	2.393
            

            
              	Not eating
              	43( 74.1)
              	118( 63.1)
              	161( 65.7)
            

            
              	Breakfast
              	Eating
              	35( 60.3)
              	118( 63.1)
              	153( 62.4)
              	0.143
            

            
              	Not eating
              	23( 39.7)
              	69( 36.9)
              	92( 37.6)
            

            
              	Total
              	
              	58(100.0)
              	187(100.0)
              	245(100.0)
              	
            

          

          
            
              1)N(%)
            

            
              *p<0.05
            

          

          

          아침 식사를 섭취한 학생은 62.4%(153명)로 결식률이 37.6%에 해당하였으며, 결식률에서 남학생(39.7%)과 여학생(36.9%) 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소년기 아침 결식률은 35.4%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2) 식사 섭취 시간 및 섭취 이유
          조사 대상자의 간식 및 식사 섭취 시간은 Table 3과 같다. 오후 간식의 섭취 시간은 평균 오후 4시 32분이었고, 저녁 식사의 섭취 시간은 평균 오후 7시 23분이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섭취하였다(p<0.05). 저녁 식사 후에 야식을 섭취한 시간은 평균 오후 9시 54분이었으며, 다음 날 아침 식사 섭취 시간은 평균 오전 7시 33분이었고 이는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3. 
				
            

            
              Time of dietary intake of the survey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245)
                	t-value
              

              
                	Male
(n=58)
                	Female
(n=187)
              

            
            
              	Afternoon snack
              	16:55 ± 1:251)
              	16:26 ± 1:31
              	16:32 ± 1:30
              	1.375
            

            
              	Dinner
              	19:12 ± 1:28
              	19:43 ± 1:46
              	19:23 ± 1:36
              	2.278*
            

            
              	Night snack
              	21:51 ± 1:14
              	22:01 ± 1:17
              	21:54 ± 1:15
              	0.589
            

            
              	Breakfast
              	7:34 ± 0:17
              	7:33 ± 0:26
              	7:33 ± 0:24
              	0.203
            

          

          
            
              1)Mean ± SD
            

            
              *p<0.05
            

          

          

          식사 시간의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 저녁 식사는 1시간 36분, 아침 식사는 24분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아침 식사는 기상 후부터 등교 전까지의 비교적 일정한 시간 범위 내에 이루어지며, 점심 식사 또한 대부분 학교 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대에 섭취하게 된다. 반면 저녁 식사의 경우 하교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넓은 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교 후의 일정이 각기 다양하므로 식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중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청소년의 사교육 시간이 길어질수록 편의점 등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평균보다 이른 시간이나 귀가 후의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wak 2006; Kim et al. 2007).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정한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이 영양은 부족하고 열량은 높은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사 대상자가 간식 및 식사를 섭취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오후 간식의 섭취 이유는 ‘배가 고파서’(42.5%)와 ‘맛있어서’(36.2%)가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배가 고파서’는 남학생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맛있어서’는 여학생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Choi & Jeong 2006)에서도 점심 식사 후 간식 섭취의 주된 이유가 ‘배가 고파서’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의 점심 급식이 11시 30분 ~ 12시 30분에 이루어지므로, 점심 식사 이후부터 다음 정규 식사인 저녁 식사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긴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Reason for the dietary intake of the survey subjects
            
            

          

          
            
              
                	Variables1)
                	Gender
                	Total
(n=245)
              

              
                	Male
(n=58)
                	Female
(n=187)
              

            
            
              	Afternoon snack
              	Availability
              	4(18.2)2)
              	13( 12.4)
              	17( 13.4)
            

            
              	Health
              	0( 0.0)
              	2( 1.9)
              	2( 1.6)
            

            
              	Hunger
              	11( 50.0)
              	43( 41.0)
              	54( 42.5)
            

            
              	Tasty
              	5( 22.7)
              	41( 39.0)
              	46( 36.2)
            

            
              	The others
              	2( 9.1)
              	6( 5.7)
              	8( 6.3)
            

            
              	Total
              	22(100.0)
              	105(100.0)
              	127(100.0)
            

            
              	Dinner
              	Availability
              	6( 10.2)
              	25( 13.7)
              	31( 12.8)
            

            
              	Health
              	2( 3.4)
              	9( 4.9)
              	11( 4.5)
            

            
              	Hunger
              	39( 66.1)
              	100( 54.6)
              	139( 57.4)
            

            
              	Tasty
              	8( 13.6)
              	41( 22.4)
              	49( 20.2)
            

            
              	The others
              	4( 6.8)
              	8( 4.4)
              	12( 5.0)
            

            
              	Total
              	59(100.0)
              	183(100.0)
              	242(100.0)
            

            
              	Night snack
              	Availability
              	1( 5.9)
              	14( 18.4)
              	15( 16.1)
            

            
              	Health
              	2( 11.8)
              	2( 2.6)
              	4( 4.3)
            

            
              	Hunger
              	5( 29.4)
              	16( 21.1)
              	21( 22.6)
            

            
              	Tasty
              	8( 47.1)
              	40( 52.6)
              	48( 51.6)
            

            
              	The others
              	1( 5.9)
              	4( 5.3)
              	5( 5.4)
            

            
              	Total
              	17(100.0)
              	76(100.0)
              	93(100.0)
            

            
              	Breakfast
              	Availability
              	5( 13.5)
              	37( 28.2)
              	42( 25.0)
            

            
              	Health
              	10( 27.0)
              	30( 22.9)
              	40( 23.8)
            

            
              	Hunger
              	14( 37.8)
              	38( 29.0)
              	52( 31.0)
            

            
              	Tasty
              	7( 18.9)
              	16( 12.2)
              	23( 13.7)
            

            
              	The others
              	1( 2.7)
              	10( 7.6)
              	11( 6.5)
            

            
              	Total
              	37(100.0)
              	131(100.0)
              	168(100.0)
            

          

          
            
              1)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p-value could not be calculated from multiple responses
            

            
              2)N(%)
            

          

          

          저녁 식사의 섭취 이유에서도 ‘배가 고파서’가 57.4%로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맛있어서’(20.2%),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식의 섭취 이유는 ‘맛있어서’가 5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후 간식 및 저녁 식사의 섭취 이유와는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야식 섭취 실태를 조사한 Cho et al.의 연구(2014)에서는 야식의 주된 섭취 이유로 ‘배가 고파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야식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맛’으로 나타나 청소년은 배가 고파서 야식을 섭취하더라도 영양이나 건강보다는 맛을 중시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적 식욕과 과거에 비해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등으로 인해(Hong & Park 2019),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맛’을 중시하여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야식을 섭취할 때 영양을 고려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품 선택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야식 섭취는 체중 증가 뿐 아니라 위장 장애 및 공복혈당의 상승과도 상관을 보이며, 수면 부족, 우울 등 복합적인 문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Suh et al. 2012; Hong et al. 2013; Cho et al. 2014). 청소년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지식도가 낮을수록 야식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 Kim 2019), 야식 섭취가 지속될 경우 다음 날 오전의 식욕부진을 일으키고 저녁 시간의 섭취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어(Hong & Park 2019). 아침 결식에도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아침 식사의 섭취 이유는 ‘배가 고파서’(31.0%),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25.0%), ‘건강을 위해서’(23.8%)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저녁 식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의 이유는 저녁 식사 및 간식 섭취에서 5% 미만의 적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의 이유 또한 저녁 식사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은 아침 식사의 섭취 목적을 저녁 식사 및 간식 섭취와는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아침 식사는 다른 식사에 비해 결식률이 높다는 결과가 많았고(Kim & Kim 2017; Eum et al. 2019), 본 조사에서도 아침 식사 결식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침 식사 결식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침 식사의 결식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입맛이 없어서’(18.4%), ‘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10.9%)의 순이었다.

          
            Table 5.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Variables
                	Gender
                	Total
(n=92)
                	
                  χ
                  2
                
              

              
                	Male
(n=23)
                	Female
(n=69)
              

            
            
              	Not ready
              	4(17.4)1)
              	6( 8.7)
              	10( 10.9)
              	6.829
            

            
              	Habitually
              	0( 0.0)
              	7( 10.1)
              	7( 7.6)
            

            
              	No appetite
              	6( 26.0)
              	11( 15.9)
              	17( 18.4)
            

            
              	No time
              	9( 39.1)
              	35( 50.7)
              	44( 47.8)
            

            
              	The others
              	4( 17.4)
              	10( 14.5)
              	14( 15.2)
            

            
              	Total
              	23(100.0)
              	69(100.0)
              	92(100.0)
              	
            

          

          
            
              1)N(%)
            

          

          

          선행 연구(Kim et al. 2007; Park 2009)에서도 청소년의 아침 결식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9시 등교 정책에 따른 중학생의 아침 식사 실태를 분석한 연구(Kim & Kim 2017)에서는 등교 시간이 늦춰지자 학생들의 아침 식사 섭취 빈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침 결식 이유가 시간 부족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이 아침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현재보다 결식률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식사 섭취와 관련된 요인
        
          1)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가 평소에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저녁 식사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40.8%)와 ‘중요하다’(26.9%)의 비율이 높아 조사대상자들이 저녁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우 중요하다’(60.3%)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아침 식사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37.1%)와 ‘중요하다’(16.3%)의 비율이 저녁 식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에서 아침 식사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9.6%)와 ‘중요하지 않다’(16.0%)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Importance of meal intake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245)
                	
                  χ
                  2
                
              

              
                	Male
(n=58)
                	Female
(n=187)
              

            
            
              	Dinner
              	Very important
              	35( 60.3)1)
              	65( 34.8)
              	100( 40.8)
              	13.507**
            

            
              	Important
              	12( 20.7)
              	54( 28.9)
              	66( 26.9)
            

            
              	Undecided
              	9( 15.5)
              	46( 24.6)
              	55( 22.4)
            

            
              	Not important
              	2( 3.4)
              	13( 7.0)
              	15( 6.1)
            

            
              	Not at all important
              	0( 0.0)
              	9( 4.8)
              	9( 3.7)
            

            
              	Breakfast
              	Very important
              	25( 43.1)
              	66( 35.3)
              	91( 37.1)
              	5.531
            

            
              	Important
              	6( 10.3)
              	34( 18.2)
              	40( 16.3)
            

            
              	Undecided
              	17( 29.3)
              	39( 20.9)
              	56( 22.9)
            

            
              	Not important
              	5( 8.6)
              	30( 16.0)
              	35( 14.3)
            

            
              	Not at all important
              	5( 8.6)
              	18( 9.6)
              	23( 9.4)
            

            
              	Total
              	
              	58(100.0)
              	187(100.0)
              	245(100.0)
              	
            

          

          
            
              1)N(%)
            

            
              **p<0.01
            

          

          

        

        
          2) 식사 시간 및 수면 관련 시간
          조사 대상자의 식사 및 수면 관련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날 마지막으로 식사 또는 간식을 섭취한 시간은 평균 오후 8시 16분이었고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날 취침 시간은 평균 오전 12시 21분이었는데 남학생은 오후 11시 50분, 여학생은 오전 12시 30분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일찍 취침하였다(p<0.01). 다음 날 기상 시간은 평균 오전 7시 14분이었으며 남학생은 오전 7시 23분, 여학생은 오전 7시 11분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상시간이 늦음을 알 수 있었다(p<0.01).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통해 계산한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 52분이었는데, 남학생의 수면 시간은 7시간 32분이었고, 여학생은 6시간 40분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7. 
				
            

            
              Various meal times and sleep times of the subjects
            
            

          

          
            
              
                	Variables
                	Gender
                	Total
(n=245)
                	t-value
              

              
                	Male
(n=58)
                	Female
(n=187)
              

            
            
              	Dinner time2)
              	19:12 ± 1:281)
              	19:43 ± 1:46
              	19:23 ± 1:36
              	2.278*
            

            
              	Last meal time2)
              	20:06 ± 0:16
              	20:20 ± 0:09
              	20:16 ± 2:09
              	0.469
            

            
              	Bedtime2)
              	23:50 ± 1:27
              	00:30 ± 1:27
              	00:21 ± 1:28
              	-3.055**
            

            
              	Wake-up time3)
              	07:23 ± 0:27
              	07:11 ± 0:32
              	07:14 ± 0:31
              	2.649**
            

            
              	Breakfast time3)
              	07:34 ± 0:17
              	07:33 ± 0:26
              	07:33 ± 0:24
              	0.203
            

            
              	Hours of sleep(hr)4)
              	7.53 ± 1.48
              	6.67 ± 1.45
              	6.87 ± 1.5
              	3.857***
            

          

          
            
              1)Mean ± SD
            

            
              2)The previous day(yesterday)
            

            
              3)The next day(today)
            

            
              4)Hours of sleep = Bedtime - Wake-up time
            

            
              *p<0.05, **p<0.01, ***p<0.001
            

          

          

          그러나 청소년의 수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Kim et al. 2014)에 따르면 이상적인 수면시간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8.17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중학생의 평일 수면 시간의 평균이 7시간 24분으로 보고 된 것(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과 비교했을 때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비교적 수면시간이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잠을 더 짧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취침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습관’이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5).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ghrelin)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leptin)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Park & Park 2009).

          조사된 시간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날 마지막 음식 섭취 시간은 취침 시간, 수면 시간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마지막 음식 섭취 시간이 늦을수록 취침 시간이 늦고(r=0.213, p<0.01), 수면 시간이 짧았다(r=-0.168, p<0.01). 그리고 취침 시간과 수면 시간 간에도 상관성이 있어 취침이 늦을수록 수면 시간이 짧았으나(r=-0.938, p<0.01), 다음 날 기상 시간은 늦어졌다(r=0.126, p<0.01). 또한 기상 시간이 늦을수록 아침 식사 섭취 시간이 늦었는데(r=698, p<0.01), 이를 종합해보면 전날 마지막 음식 섭취가 늦을수록 취침이 늦어지며, 늦게 취침할수록 다음 날 늦게 기상하고 아침 식사 시간도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various meal times and sleep times
            
            

          

          
            
              
                	Variables
                	Time
              

              
                	1
                	2
                	3
                	4
                	6
                	5
              

            
            
              	1. Dinner time1)
              	1
              	
              	
              	
              	
              	
            

            
              	2. Last meal time1)
              	0.571**
              	1
              	
              	
              	
              	
            

            
              	3. Bedtime1)
              	0.078
              	0.213**
              	1
              	
              	
              	
            

            
              	4. Wake-up time2)
              	0.111
              	0.112
              	0.126*
              	1
              	
              	
            

            
              	5. Breakfast time2)
              	0.038
              	0.069
              	0.222**
              	0.698**
              	1
              	
            

            
              	6. Hours of sleep
              	-0.036
              	-0.168**
              	-0.938**
              	0.227**
              	0.049
              	1
            

          

          
            
              1)The previous day(yesterday)
            

            
              2)The next day(today)
            

            
              *p<0.05, **p<0.01, ***p<0.001
            

          

          

          따라서 수면 양상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활동이나 식품 섭취, 수면 환경 등은 늦은 야식 섭취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Yang et al. 2010). 밤에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있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더부룩함도 수면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Yoo et al. 2020). 또한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늦은 시간의 섭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Spaeth et al. 2013), 식사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인 식사 섭취 및 수면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아침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침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성별과 상관없이 아침 식사를 섭취한 ‘섭취군’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결식군’으로 나누어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전날 저녁 식사 및 야식 섭취 여부
          아침 식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날 저녁 식사 및 야식 섭취 여부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날의 저녁 식사와 야식의 섭취 여부가 다음날 아침 식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전날 저녁 식사와 다음 날 아침 식사 섭취 여부를 연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침식사 섭취군과 결식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the intake of dinner and midnight snacks and the intake of breakfast the next day
            
            

          

          
            
              
                	Variables
                	Intake
group
(n=153)
                	Non-intake group
(n=92)
                	Total
(n=245)
                	
                  χ
                  2
                
              

            
            
              	Dinner
              	Eating
              	141( 92.2)1)
              	80( 87.0)
              	221( 90.2)
              	1.758
            

            
              	Not >eating
              	12( 7.8)
              	12( 13.0)
              	24( 9.8)
            

            
              	Night snack
              	Eating
              	56( 36.6)
              	28( 30.4)
              	87( 34.3)
              	0.970
            

            
              	Not eating
              	97( 63.4)
              	64( 69.6)
              	161( 65.7)
            

            
              	Total
              	
              	153(100.0)
              	92(100.0)
              	245(100.0)
              	
            

          

          
            
              1)N(%)
            

          

          

          선행 연구(Kim et al. 2019)에서 청소년의 식사 별 섭취 빈도를 살펴본 결과, 평소 아침 식사 빈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저녁 식사 섭취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야식 및 아침 식사의 섭취 빈도 간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Kim 2015)에서도 평소 야식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아침 결식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야식 섭취 빈도는 식사의 규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어 (Kim & Kim 2019) 야식 섭취가 지속되고 습관화될 경우에는 복합적인 영향으로서 전반적인 식사 규칙성 및 섭취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아침 식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가 평소에 아침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침 식사 섭취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아침 식사 여부에 따른 아침 식사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아침 식사 섭취군과 결식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아침 식사 섭취군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53.6%, 82명)와 ‘중요하다’(20.3%, 31명)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3.9%로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침 식사 결식군의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6%에 불과하고, ‘중요하지 않다’(27.2%, 25명)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21.7%, 20명) 등 아침 식사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매우 중요하다’는 5점으로부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 아침 식사 섭취군은 평균 4.17점, 아침 식사 결식군은 평균 2.59점으로 나타나 아침 식사의 중요도가 두 군 간에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0. 
				
            

            
              Importance of breakfast by group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o eat breakfast
            
            

          

          
            
              
                	Degree of importance
                	Intake
group
(n=153)
                	Non-intake group
(n=92)
                	Total
(n=245)
                	χ2 or t-value
              

            
            
              	Very important
              	82( 53.6)1)
              	9( 9.8)
              	91( 37.1)
              	20.653***
            

            
              	Important
              	31( 20.3)
              	9( 9.8)
              	40( 16.3)
            

            
              	Undecided
              	27( 17.6)
              	29( 31.5)
              	56( 22.9)
            

            
              	Not important
              	10( 6.5)
              	25( 27.2)
              	35( 14.3)
            

            
              	Not at all important
              	3( 2.0)
              	20( 21.7)
              	23( 9.4)
            

            
              	Total
              	153(100.0)
              	92(100.0)
              	245(100.0)
              	
            

            
              	Mean ± SD2)
              	2.59 ± 1.22
              	4.17 ± 1.10
              	3.58 ± 1.36
              	-10.694***
            

          

          
            
              1)N(%)
            

            
              2)Answer is converted to 5-point Likert scale (1: Not at all important to 5: Very important)
            

            
              ***p<0.001
            

          

          

          이 결과를 이용하여 아침 식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아침 식사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과 식사 중요도가 아침 식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가 1점 증가할수록 식사 섭취군에 속할 확률이 2.879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Influence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breakfast on breakfast intake
            
            

          

          
            
              
                	
                	B
                	S.E.
                	Exp(β)
                	p
              

            
            
              	Degree of importance
              	1.057
              	0.138
              	2.879
              	<0.001
            

          

          

          선행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실제 아침 식사 섭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on et al. 2010). 그동안 정부 및 학교 등에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여왔으며, 실제로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아침 식사 섭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Hwang 2017).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나이가 아니므로 아침 식사가 영양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아침 결식의 문제와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 등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식사 및 수면 관련 시간
          아침 식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날의 식사와 수면 등 생활시간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아침 식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시간 요소는 전날 저녁 식사 시간, 전날 취침 시간 및 당일 기상 시간이었다. 즉 전날 저녁 식사 시간은 아침 식사 섭취군에서 오후 7시 12분, 결식군에서 7시 43분으로 나타나,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에 비해 전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전날 취침 시간은 아침 식사 섭취군은 다음 날 0시 7분, 결식군은 다음 날 0시 44분으로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보다 더 일찍 취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아침 기상 시간도 아침 식사 섭취군에서는 오전 7시 9분, 결식군에서는 오전 7시 23분으로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12. 
				
            

            
              Comparison of meal time and sleep time by group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o eat breakfast
            
            

          

          
            
              
                	Variables
                	Intake
group
(n=153)
                	Non-intake group
(n=92)
                	Total

(n=245)
                	t-value
              

            
            
              	Dinner time2)
              	19:12 ± 1:281)
              	19:43 ± 1:46
              	19:23 ± 1:36
              	2.278*
            

            
              	Last meal time2)
              	20:13 ± 1:57
              	20:37 ± 2:02
              	20:22 ± 1:59
              	1.494
            

            
              	Bedtime2)
              	00:07 ± 1:26
              	00:44 ± 1:29
              	00:21 ± 1:28
              	3.116**
            

            
              	Wake-up time3)
              	7:09 ± 0:33
              	7:23 ± 0:26
              	7:14 ± 0:31
              	3.414***
            

            
              	Hours of sleep
              	7:01 ± 1:24
              	6:39 ± 1:39
              	6:52 ± 1:30
              	-1.804
            

          

          
            
              1)Mean ± SD
            

            
              2)The previous day(yesterday)
            

            
              3)The next day(today)
            

            
              *p<0.05, **p<0.01, ***p<0.001
            

          

          

          반면 전날 마지막 음식을 섭취한 시간 및 수면 시간의 길이는 아침 식사 섭취 여부에 따른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전날 마지막 음식을 섭취한 시간은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사대상자들 중 저녁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경우와 야식을 섭취한 경우와는 마지막 식사를 한 시간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표준편차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총 수면시간도 아침 식사 여부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보다 수면시간이 길었으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모두 빨라 수면 시간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침 결식의 이유 중 ‘피곤해서’, ‘늦잠을 자서’ 등은 수면 시간의 길이보다는 늦은 취침 시간과 늦은 기상 시간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Cho & Hwang 2017)에 따르면 아침 기상 시각이 이르고 주관적인 수면시간이 충분할수록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 섭취 여부에 따라 유의성이 나타난 시간 요인에 있어서는 각 요인이 아침 식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은 표시 단위의 문제로 인해 회귀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조사된 요인들이 시간의 전후가 분명하여 모두 아침 식사 이전에 일어난 상황이므로, 유의성이 있었던 요인들은 아침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 일부 지역 중학교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식사 섭취 실태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학생의 아침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총 271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한 245부를 최종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이 58명(23.7%), 여학생이 187명(76.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5명(30.6%), 2학년 97명(39.6%), 73명(29.8%)이었다. 조사된 신장과 체중을 활용하여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비만도를 판정한 결과, 정상 체중 77.1%, 저체중 6.1%, 과체중 및 비만이 각각 9.4%와 7.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체중 및 비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01).

      2. 저녁 식사 결식률은 9.8%였으며 여학생의 결식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p<0.05). 아침 식사의 경우 결식률이 37.6%로 매우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오후 간식 및 저녁 식사의 섭취 이유는 ‘배가 고파서’(57.4%)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냈으나 야식의 섭취 이유는 ‘맛있어서’(51.6%)가 가장 높았다. 아침 식사의 섭취 이유는 ‘배가 고파서’ (31.0%),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25.0%) 및 ‘건강을 위해서’(23.8%) 등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4. 아침 식사의 결식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47.8%)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맛이 없어서’(18.4%)의 비율이 높았다.

      5. 평소 식사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저녁 식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남학생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그러나 아침 식사는 저녁 식사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6. 식사 시간과 수면관련 시간 조사 결과, 전날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한 시간은 오후 8시 16분이었고, 취침 시간은 다음날 0시 21분이었으며 기상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이었고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 52분이었다. 이들 시간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날 마지막 음식 섭취 시간이 늦을수록 취침이 늦어지며, 늦게 취침할수록 다음 날 늦게 기상하고 아침 식사 시간도 늦어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7. 아침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침 식사 섭취군과 결식군으로 나누어 군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날 저녁 식사 및 야식 섭취 여부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에 비해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p<0.001). 또한 아침 식사 섭취군이 결식군에 비해 전날 저녁 식사 시간이 빠르고(p<0.05) 더 일찍 취침하였으며(p<0.01), 다음 날 기상 시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전날 마지막 음식을 섭취한 시간 및 수면 시간은 아침 식사 섭취 여부에 따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전날 저녁 식사 및 야식의 섭취 여부는 다음 날 아침 식사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전 날 저녁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과 그로 인해 취침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다음 날 아침 식사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식습관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복합적인 상호 영향으로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 대상 영양 교육 시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해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저녁 및 야식의 적절한 섭취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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